
사士는 원래 주나라의 천자와 제후, 경대부 아래 말단을

차지하고 있는 귀족이자 통치계층이다. 통치계급이기는

하나 종실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되는 식읍이나 작위

가 없어 자신의 능력만으로 생존해야 하는 고달픈 존재

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仕, 즉 벼슬을 얻어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 서민들이나 다

를 바 없었다. 이런 이유로 사는 봉록을 받는 하급관리로

중앙 정사를 보좌하는 원사元士와 주로 경대부의 읍재邑

宰를 맡았던 상사, 중사, 하사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

즉 관직이나 봉록이 없는 사민士民으로 나뉜다. 주희朱熹

는 전자를 유명지사有命之士 , 후자를 무명지사無命之

士 라고 구분했다.

공자의 학당은 바로 이런 사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사

설 학원이었다. 기존의 학교(맹자에 따르면, 하夏는 교校,

은殷은 서序, 주는 상庠)는 중앙에 상층 귀족을 가르치는

곳이었으나 공자에 이르러 일반인들도 학습할 수 있는 새

로운 사설학원에서 하급관리를 집중 배양했기 때문이다.

주나라는 귀족 자제를 가르치는 교과목으로 예禮, 악樂

(또는 시), 사射(활쏘기), 어御(수레나 전차 몰기), 서書

(글쓰기), 수數(계산하기) 등 육예六藝를 두었다고 하는

데, 공자 학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공무원 사관학교쯤이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

침은 기존의 학교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누구나 동등하게 배울 자격이 있다. 가르침이

있을 뿐 차별이 없다(有敎無類) . ( 위령공衛靈公 ) 둘

째, 인격수양이 먼저이다. 제자弟子(젊은이)들은 집에

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글을 배우는 것이다(行有餘力, 則

以學文). 셋째, 소인小人이 아닌 군자가 되라.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지킬

것을 생각하며, 소인은 은혜 받기를 생각한다. ( 이인 里

仁 )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논의할 상대가 못된다. 넷째, 분

발하라! 분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아니하고, 표현하려

고 애쓰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는다. 한 모퉁이를 가르

쳐주었는데 나머지 세 모퉁이를 스스로 깨닫지 아니하면

다시 일러 주지 아니한다. ( 술이述而 ) 다섯째, 끊임없

이 살피고 반성하며(一日三省), 자신의 행동에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라. 천하에 도가 있어 태평하면 나타나

벼슬을 하고, 도가 없으면 은거해야 한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

가 없는데 부하고 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태백泰

伯 ) 돈을 버는 것과 벼슬을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바

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군자는 처하지 않는다. 빈궁과 비천은 모든 이들이 싫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당한 수단으로 얻지 않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 ( 이인 ) 여섯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성취를 위해 학문하라!

( 헌문憲問 )

이렇게 해서 공자에 이르러 사 는 말단 귀족이 아니라

사회를 떠받치는 동량이자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하는 지

식인이 되었다. 누구나 사 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상적인 인격으로서 군자를

지향하는 사 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자의 애제자인 안회顔回처럼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여 여러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배우기

를 좋아한다(好學) 고 스승의 칭찬을 받는 일이 어찌 어

렵지 않겠는가!

공자에 의해 형상화된 사 의 이미지는 중국 봉건사회

내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유학이 국가 이데올로기

로 끊임없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사 는

유사儒士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시대의 제자백가에 유

가만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국戰國시대는

말 그대로 제후국들끼리 싸우고 또 싸우던 시절이다. 모

든 나라가 부국강병富國强兵에 목을 매달았으니 이를 뒷

받침할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래서 제후들은 적극

적으로 세상의 인재를 초빙하고자 애썼다.

제나라 선왕宣王은 문학이나 유세에 능한 사인을 좋

아하여 추연, 순우곤淳于 , 전병田騈, 접여接予, 신도愼

到, 환연環淵 등 76명에게 집을 하사하고 상대부上大夫

로 삼았으며, 관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제나라의 직하稷下(도읍지 임치臨淄의

직문稷門 인근)에 학자들이 많아져서 천 명을 넘어섰

다. ( 사기 전제세가田齊世家 )

당연히 유가는 물론이고 묵가나 법가, 도가, 농가農家,

종횡가縱橫家, 병가兵家 등 여러 학파가 각기 사학을 설

립하여 제자를 길러냈다. 이렇게 해서 싱크탱크인 모사謀

士, 전문적인 무예집단인 무사武士, 각국을 종횡으로 누

비며 유세하거나 문장을 통해 주군을 보좌하는 사인들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사의 쓰임은 자신의 학식이나 재능을 발휘하는데 있다.

발휘하려면 선택이 되어야 한다. 진시황은 봉건제 대신

군현제를 통한 직접 통치를 시도했다. 자연스럽게 귀족계

층이 사라지면서 사 역시 말단 귀족으로서 작위가 없어

지고 말았다. 시황제 이전 진나라는 상앙商 이 변법을

시행할 때부터 군공에 따라 관작을 주고 등용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심지어 종실 사람도 군공이 없으면 족보

에 넣지 않는다. ( 사기 상군열전 )고 할 정도였다. 이러

한 군공제軍功制가 아마도 진시황의 천하 통일에 큰 도

움을 주었을 것이다. 한나라 역시 초기에는 진을 본받아

군공에 따라 후侯를 봉하고 관작을 내렸다. 이후 평화 시

기가 계속되면서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이는 양식의 양에

따라 관작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文帝 때에 이르

러 군국郡國의 열후와 지방장관에게 치국의 재능이 있는

현사대부賢士大夫 , 즉 현량방정하고, 직언과 극간을

할 수 선비(賢良方正, 直言極諫之士)를 천거하여 주상이

친히 책문策問하여 훌륭한 대책對策으로 받아들이겠

다. ( 문제 15년 조서 )고 하면서 이른바 찰거察擧(살

펴서 천거함) 라는 독특한 추천제를 시행했으며, 아울러

보완책으로 위에서 살펴 선발하는 징벽徵 제도를 시

행했다.

찰거나 징벽의 중요 항목은 효렴孝廉, 수재秀才(재능

이 우수한 자), 명경明經(경전에 통달한 자), 현량방정賢

良方正 등이니 주로 유학에서 중시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찰거나 징벽은 기본

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였다. 우선 추천

자의 안목도 문제이

거니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추천하는

이들이 주로 추천자

의 주변인물일 경우

가 허다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수재로 천거된 이가 글을 알지 못하고, 효렴

에 선발된 이가 부모와 별거하며, 청렴결백하다는 이가

진흙처럼 때 묻고, 훌륭한 장수라는 이가 닭처럼 겁이 많

았다. ( 포박자 심거審擧 )오죽했으면 조조가 오직 재

주 있는 사람을 천거하라(唯才是擧). 고 했겠는가? 이를

대체한 것이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이다. 조비曹丕 때 시

행하여 위진남북조 때까지 계속 이어진 선발제도로 중정

이란 기구를 만들어 덕행이나 문벌을 고려하여 인재의

품제를 정하여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역

시 추천자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결국 상품上品에는

한문寒門(미천한 집안)이 없고, 하품下品에는 권문세족

이 없다. 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사가 관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사를 제대로 선발하

는 일 또한 심히 어려웠다.

<심규호 제주국제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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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士)와 사(仕)

말단 귀족이 벼슬 얻는 일보다 힘든 게 제대로 된 선발

제나라 직하학궁 상상도.

제나라 선왕의 화상.

효렴, 수재 등 널리 인재를 구하는 천거

를 통해 채용된 동중서가 한무제의 책문

에 대책을 올리고 있다.

공자의 애제자인 안회의 사당인 복성묘(復聖廟).

제자백가 중요 인물도.

관리 추천제의 덕목 중 하나인 효렴방정.
효성스럽고 청렴하며 정의롭고 올바른 이
를 관리로 삼으려 했다.


